
- 1 -

보도자료 충남도당

2017년  8월  1일(화)
대변인 : 김  연(010-3355-4074)

담  당 : 우승윤 정책실장

충남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9, 신부더샵 3층 / 041-569-1500, 010-3406-5528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서천군 김기웅 씨 입당신청 ‘불허’

오는 2018년 지방선거에 서천군수 출마예정자로 거론되는 김기웅 씨의 더불

어민주당 입당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 박완주)은 지난 7월31일(월) 오후 6시30분, 당

원자격심사위원회의를 열고 김 씨의 입당신청에 대해 심사한 결과 불허하기로 

결정하였다.

민주당 충남도당 당원자격심사위는 ‘김기웅 씨는 지난해 국회의원 총선거 당

시 새누리당 소속으로 비례대표 38번을 받은 바 있고, 올해 대통령선거에는 바

른정당 보령서천조직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등 불과 1년여 사이에 잦은 당적변경 

이력이 있어 정체성이 모호하며, 이 같은 행위가 반복되면 대한민국 정치 발전

을 저해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박완주 충남도당위원장은 “정치 일선에 나서기 위해서는 깊은 고민과 

성찰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앞으로도 정치적

으로 성숙하고, 정체성이 분명하며, 민심과 상식에 어긋나지 않는 정치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